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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2 0 0 1년 1월에 실시된 김해 대성동소방도로개설구간의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의 환

호유적이 출토되었다.1 ) 환호는 境界를 區分 짓기 위하여 溝(도랑)을 파서 空間을 分割하

는 施設을 말하며 일정 면적 전체를 두르는 원형의 경우가 있고 거의 일직선상을 띠고 있

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처음 나타나며 부여 송국리유적, 진주 대평리유적, 창원 남산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

한 환호는 삼한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양산 평산리에서는 목책과 문지를

갖춘 삼한시대의 환호가 조사되었다(圖面 8 ) .2 )

서유럽과 중부유럽에서 나타나는 환호는 크게 신석기시대의 e n c e i n t e (울타리, 성벽)와

청동기시대의 e n c l o s (英: enclosure, 울타리 안의 땅)로 나누어진다. 신석기시대의

e n c e i n t e는 수 h a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경계를 정하는 것이며 기원전 5천년기에서 4천

년기의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 이 시기에 이르면 유럽에서는 농경이 시작되고 대규모의

지석묘가 조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환호의 설치 목적은방어용 또는 의례공간의 구분이라는 것으로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

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환호유적이 이웃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그

조사 예나 규모가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3 ) 차후 대규모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다 많은

환호유적이 발견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에접근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환호유적의 경우를 보면 환호가 유적의 전체를 감싸면서

설치되는 경우와 유적의 전면 또는 일부만을 나누듯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4 ) 김해 대

성동의 경우는 발굴조사면적이 일부에 불과하여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원형으로 전체를

두르는 예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김해지역에서 환호가 발견된 곳은 봉황대유적이 있으

나 이것은 시대가 삼한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성동환호유적은 김해지역 최초의 환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성동 환호유적과 최근까지 조사된 환호유적을

소개한 뒤 김해 대성동 환호유적의 성격을 고찰하고 이어서 환호유적 자체에 대한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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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이 글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Ⅱ. 김해대성동환호유적

김해 대성동 환호유적은 김해시의 북동에서 남북으로 형성된 분성산(해발 3 2 2 m )으로

부터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로 구지봉의 남쪽 완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나 경작지로 이용되기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地圖 1). 조사 구간의

북쪽은 현재 허왕후릉과 민가가 들어서 있는데 민가가 들어선 곳은 이전에는 논·밭 등

의 경작지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1) 자연환경

대성동 환호유적이 입지한 지역은 태백산맥의 남단과 낙동강하구 삼각주와의 경계부

분에 위치한 곳으로, 태백산맥 남단의 낮은 산지에 발달된 소규모 계곡의 중단에 해당되

는 지역이다. 낙동강 하구는 마지막 빙하기에 해수면 하강과 함께 거대한 만입을 이루었

던 지역으로, 후빙기에 들어와 낙동강이 운반해 온 퇴적물로 약 6 0 m의 두께를 갖는 삼각

주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서쪽에는 소규모 하천인 해반천이 남측으로

흐르고 있으며, 해반천의 하단에는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조사지역의 배후산지

에는 중생대 백악기의 화강암과 안산암이 분포되어 있고, 배후산지와 조사지역 남단에

발달된 충적평야 사이에 풍화작용의 차이가 크게 날 만큼의 암질 변화도 없었으며, 조사

지역 주변에 단층과 같은 지질구조선 또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사지역에 나타

나는 산지와 평야의 갑작스러운 경계는 후빙기에 이 지역에 일어난 해침에 의한 침식작

용의 결과로판단되므로 조사지역의 지형은침식해안의 잔류지형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퇴적층은 최상부에 발달된 경작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래

퇴적층(황갈색)과 진흙퇴적층(암회색)의 교호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교호퇴적층 내에

는 점이층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즉 모래층에서 상위에 있는 진흙층으로의 경계는 점이

적이며, 반면 진흙층에서 상위 모래층으로의 경계는침식경계를 보인다. 

노출된 퇴적단면의 하부에는 수 cm 두께의 중립 내지 세립질 모래에서 진흙으로 점이

되는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최하부 퇴적층에서는 국부적으로 역점이층리가 관찰된

다. 한편 이들 모래퇴적층 내에서는 층리에평행한방향으로 배열된숯 조각들이 일부 확

인된다. 이들 퇴적층의 상위에는 약 15cm 두께의 조립 내지 중립질의 모래에서 진흙으로

점이되는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퇴적층 내에서는 2 0도 정도의 경사를 갖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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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圖1> 金海大成洞環遺蹟 ( 1 / 5 ,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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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층리가 관찰된다. 이들 퇴적층의 상위에는 다시 수 cm 내지 10cm 내외 두께의 모래-

진흙 점이퇴적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퇴적층 상위에는 1 내지 2cm 정도의 기복을 가

지는 침식 기저면이 발달된(국부적으로 짐구조(load structure)도 발달되어 있음) 조립

질 모래에서 중립질 모래로 점이되는 퇴적층(두께 수십 c m )이 발달되어 있고, 그 위에는

실뿌리가 집중적으로 잔존되어 있는 경작층이 덮여 있다. 이와 같은 퇴적양상은 다른 트

렌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나, 대체적으로 북측으로 가면서 조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지역의 모래퇴적물들은 전반적으로 분급과 원마도가 불량한 편이며, 암편질이 우세

하고, 사립표면에는 산화막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광물성분은 석영과 사장석, 미

사장석이 주를 이루며, 일부에서는 운모가관찰된다.

한편 위성사진에서 나타나는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은 일종의 선상지의 양상을 띤다.

집수역에서 모인 퇴적물이 좁은 계곡을 통해 운반되어 충적평원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

면, 유수의 운반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물이 집적되는데, 이러한 퇴

적체를 선상지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선상지는 산악고지와 평원이인접하여 있고, 퇴적물

의 공급이 충분한 곳이면 형성될 수 있다. 전형적인 선상지는 주로 건조지역의 단층대를

따라 횡적으로 연속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상지 환경에는 망상하천 및 망상

평원이 흔히 수반되어 발달된다.

망상평원은 선상지나 골짜기 내에 위치한 망상하천이 고지대에서 저지대의 퇴적평원

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되는 지형이다. 망상평원은 망상하천에 비하여 유로의 횡적인 이동

이 자유로워 평원 전체에 걸쳐서 퇴적작용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망상평원

의 퇴적상은 비교적 단순하며, 일반적으로 모래퇴적층과 진흙퇴적층의 교호가 주를 이룬

다.

조사지역의 경우, 배후산지와 충적평야의 경계부에 선상지 발달에 최적조건이 되는 단

층대의 발달은없는 것으로나타나 있다. 그러나 지형적인 특성, 즉 산지에서 바로 평야로

이어지는 지형조건은 계곡입구에 소규모의 선상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

다. 이와 같은 지형조건은 후빙기에 이 지역에일어난 해침 현상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낙동강 삼각주 지역의 시추자료에 의하면, 이 삼각주평야 퇴적층의 층서는 아래로부터,

기반암, 사력층, 모래층, 패각을 포함하는 실트와 점토층,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사력층은 빙하기 동안 퇴적된 것이고, 실트와 점토층은 후빙기 해

진과 더불어해면하에서 퇴적된 것으로 알려져있다.5 )

조사지역의 퇴적층에서는 해양기원 퇴적물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즉 퇴적물내에

서 패각이나 유공충 등 이 지역 해양퇴적물에서 흔히 산출하는 해양생물의 유해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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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조사지역 모래퇴적물들의 분급과원마도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암편질이 우세하고, 사립표면에는 산화막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점 또한 비해양성

퇴적기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 퇴적물의 전반적인 입도가 북측으로 가

면서 조립화하는 경향 또한 이 지역의 퇴적작용이 북에서 남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

다. 이상과 같은 조사지역 퇴적층의 발달특성으로 미루어, 이 퇴적층은 낙동강 삼각주 지

역의 퇴적층 중 후빙기 해침기원의 실트와 점토층 상위에 발달된 모래퇴적층에 대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사지역 퇴적층은 배후산지로부터 발달된 소규모 하천의 퇴적작용

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조사지역 퇴적층의 발달특성과 조사지역의

지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 이 지역은망상평원 지역이었던 것으로해석된다.6 )

(2) 유구와 유물(圖面 1, 2)

이번 발굴조사의 전체 조사 대상 면적은 폭 8m, 총연장 1 2 0 m인데 유구가 확인되는 구

간은 약 50m 정도이며 환호유구 2기, 구 하도 2기, 저습지 1기, 구상유구 2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은 무문토기편, 공열토기편, 석착 등이다. 그리고 확인되는 유구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남쪽에서 확인되는 환호유구로부터 저습

지, 주혈, 구상유구 등이 분포하는 실정이므로 진주 남강유적의 경우를 고려하면7 ) 주거지

는 현재 구지봉이 위치한 북쪽 사면으로 더 근접하면서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만 이미 민가가 들어서 있어서 차후 주거지가 확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추정만이

가능할뿐이다. 현재 조사된각 유구의특징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ⅰ. 環濠Ⅰ

환호Ⅰ의 단면형태는 위 부분은‘V’字 형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에서는 깔때기 모양으

로 좁아져서 전체적으로‘Y’자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체 너비는 2 0 5㎝, 깊이 9 0㎝이고,

깔때기 부분은 너비가 3 5㎝, 깊이 2 5㎝이다. 환호Ⅰ은 저습지를 파내고 설치되어 있으

며 환호Ⅰ의 내부 토층은 크게 4층으로 나누어지며 전체적인 환호의 진행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그리고 환호Ⅰ은 동쪽 끝 부분이 시굴조사 트렌치가 설치된 단면에서 확인되

5) 반용부, 2001, 「낙동강유역의지질과지형」, 『낙동강사람들』12, pp.65~99.

이하영, 김상욱, 1964, 「금해지질도( 1 : 5 0 , 0 0 0 )」, 국립지질조사소, p 28.

6) 이상은경남문화재연구원이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학과에의뢰한진주 월평 일대, 진해안골동일대, 김해 대성동일대의 고환

경연구결과보고서중백인성의「경상남도김해시대성동유적지퇴적특성및고환경」( 2 0 0 1 )을요약한것이다. 

7) 鄭義道, 「晉州大坪里玉房1·9地區遺蹟」, 『南江先史文化세미나要旨』, 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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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2> 金海 大成洞環遺蹟 出土土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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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파괴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쪽으로는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호의 내

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무문토기로 환호의 바닥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여타 청동기시대

의 환호 내부의바닥 면에서 무문토기가 깔려 출토되는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 한편 환호

가 설치된 저습지의 점토층 상면에는 환호유구Ⅰ을 설치한 주민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우족적이 남아 있다. 

ⅱ. 低濕地(추정 경작유구)  

저습지가 형성된 곳은 조사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저습지의 단면형태는 상부

가 넓은‘U’字 형으로 추정된다. 현재 확인되는 너비는 1 0 8 0㎝, 깊이 1 5 5㎝으로 점토의

퇴적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저습지로 남아 있던 기간은 별로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

다. 토층은 전반적으로 사질이 일부 혼입된 회청색 점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층은

사질층이 확인되며 이 간층에서는 무문토기 편과 석기가 출토된다. 그리고 저습지의 표

면에는 당시 주민들의 足迹과 농경에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牛足迹이 3 m×4 . 5 m

정도의 범위에 남아 있고 저습지의 전체 규모가 1 0 m×8m 정도로 청동기시대의 논의 규

모를 고려하면 논으로 경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족적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이곳에서 확인된 저습지가 청동기시대의 경작 유구로 결론

이 난다면청동기시대에 우경이 이루어진 적극적인 자료가될 것으로기대된다.  

ⅲ. 河道Ⅰ

하도Ⅰ의 단면형태는‘U’字 형이며전체 너비는3 0 0㎝, 깊이 9 5㎝이고환호 Ⅱ를 일부

파괴하면서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하도의 바닥에서 무문토기 편들이출토된다.

ⅳ. 河道Ⅱ

하도Ⅳ의 단면형태는‘U’字 형이며 너비는 3 6 5㎝, 깊이 7 4㎝이다. 하도Ⅳ는 환호 Ⅰ

과 저습지 일부를 위로 지나고 있으며 하도 내부의 토층은 현재 암갈색의 굵은 사질층 만

이 존재한다. 하도의 진행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ⅴ. 環濠Ⅱ

환호Ⅱ의 단면형태는‘U’字 형으로 너비 1 8 0㎝, 깊이 8 5㎝이다. 하도 벽면의경사도는

바깥쪽이 급한데비하여안쪽은완만하다. 하도 내부의 토층은 크게 4개의 층으로이루어

지고 있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남쪽으로 꺾여지며 환호 Ⅱ는 하도 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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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부 파괴되어 있다. 그러나 하도Ⅱ는 단면상 인위적으로 굴착한 유구임에는 틀림

없지만 진행 방향이 오히려 남쪽으로 이어져 환호Ⅰ의 방향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서 이

중 환호로 볼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조사구간의 남쪽이환호가설치될당시에는 해침 지

역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즉 현재 조사지점의 해발 고도는 13m 가량인데 반해 김해지역

에 제방을 쌓기 전에는 해발 10m 지점까지는 해수가 침범하고 있었고 다른 환호유적의

경우처럼 환호 내부에서 아무런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호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있으나 합천 영창리유적의 경우처럼 환호유적과 인접하여 설치된 구상유구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ⅵ. 溝狀遺構Ⅰ, Ⅱ

구상유구Ⅰ과 Ⅱ는 환호 Ⅰ의 북쪽으로 위치한다. 구상유구Ⅰ은 너비 1 0 0㎝, 현재 길이

3 4 0㎝이고 장축은 남동–북서방향, 깊이는 2 0 c m를 넘지 못한다. 내부의 출토유물은 무

문토기 편이 있다. 구상유구Ⅱ는 너비 6 0㎝,  현재 길이는5 4 0㎝이고장축의진행은동서

방향이다.  내부의 깊이는 구상유구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 0 c m를 넘지 못하고 내부의

출토유물도 무문토기 편 약간이검출되었을 뿐이다. 

ⅶ. 柱穴

평면상에서 주혈로 판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직경은 3 0㎝ 내외

로 비슷하지만 단면을확인해보면 기둥자리가 남아 있는 것과 깊이가20cm 내외로 일부

무문토기 편만 검출되는 것이 있다. 기둥자리로 확인되는 주혈은 이를 전체 평면상에서

맞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

하기가상당히어렵게되어 있다. 

ⅷ. 출토유물

김해 대성동 환호유적에서 출토된유물은 저습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편과 석착, 그리

고 환호 내부에서 출토된무문토기를 들 수 있다. 

저습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는 저부편으로 태토에 일부 굵은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고

운 편이고 저부와 동체부를 연결하는 지점에 안팎으로 손 자국이 남아 있다. 또 다른 1점

은 저부 직경 1 1 c m의 비교적 큰 무문토기로 바닥은평평하고 태토에는 고운 모래가섞여

있다.  석착은 직경 17cm, 폭 5.5cm,  두께 4cm 이며 한 면을 갈아서 날을 양쪽으로 세웠

으며 실제 사용한 것으로 파손흔이 남아 있다. 다른 석기 1점은 파손품으로 전면을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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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것으로 타격점이 남아 있어 고의로 파손한 것 같아 보인다.  

환호Ⅰ의 내부에서는 다수의무문토기 편이 출토되었는데 적어도 5개체분 이상의 분량

이다. 저부편은 동체부와의 접합부가 떨어져 토기 제작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동

체부에는 내부에 손을 대고 표면을 도구를 사용하여 눌러 마무리한 자국이 남아 있다. 구

연부 편은 1점도발견되지 않았다.      

(3) 소고찰

이상과 같은 환호유구의 출토상황과 출토유물 등을 고려하면서 김해 대성동 환호유적

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지는 구지봉의 사면 말단부 쪽에 위치하면서 그 아래에 환호를 설

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결국 구지봉이 대성동 환호유적의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환호의 중심은 구지봉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환호유적 내에 위치하는 주거지

는 환호 외부에위치하는 주거지와는 그 기능을 달리하였을 것으로유추해볼 수 있다. 창

원 남산유적의 경우 환호유적의 내부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남산유적의 입

지로 미루어보아 제사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8 ) 대성동 환호유

적도 이와 같은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억측일지는 모르나 삼국유사에 구지봉이

탄강설화의 중심지가 된 것도 결국 구지봉이 제사공간으로 일찍부터 이용되었음을 시사

하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9 )

이와 같이 김해 대성동 환호가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사 공간으로서의 구역을

확인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환호가 노출된 것은 8m 정도에 불과하지만 무문토기가 5개체

이상 확인되고 있는 것과 구연부 편이 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토기를 고의적으

로 파손한 뒤 환호 내부에 토기를 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행위

가 끝난 다음 의례에 사용하였던 용기를 환호 내부에 투기한 것이며 환호 내부의 발굴조

사 결과 일정한 높이를 이루면서 토기편이 확인되는 것과 석기에 고의적인 파손을 위한

타격점이 남아 있는 것 등은 이러한 행위를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 0 ) 한편 부천 고

강동유적은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면서 적석시설을 감싸며 직경 30m, 폭 3∼4m, 깊이

8 0 c m∼100cm, 단면‘U’자형(원형)의 환구가 설치되고 있는데출토유물은 제기형토기,

무문토기, 점토대토기 구연부편, 공열토기 구연부편, 구순각목 토기의 구연부 편, 마제석

8) 昌原大學校博物館, 『昌原의先史·古代聚落』-昌原大學校 博物館1 9 9 8年度展示案內- .

9) 『三國遺事』第卷二駕洛國記.

10) 東義大學校博物館, 「玉房4地區遺蹟」,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慶尙南道·東亞大學校,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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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편, 반월형석도편, 마제석촉편, 환상석부 편, 토제 방추차 등이 출토되어 제사유적으로

보이며1 1 ) 이와 같은 유적의 사례가 차후 증가할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해 대성동유적의 연대를 살펴보면 무문토기는 저부편으로 태토에 일부 굵은 사

립이 혼입되었으나 고운 편이고 저부와 동체부를 연결하는 지점에 안팎으로 손자국이 남

아 있다. 또 다른 1점은 저부 직경 1 1 c m의 비교적 큰 무문토기로 바닥은 평평하고 태토

에는 고운 모래가 섞여 있다. 그리고 공열토기편은 8 c m×4cm 정도 크기로 구멍은 안에

서 밖으로뚫은 것이다. 석착은 한 면을 갈아서날을 양쪽으로 세웠으며 실제 사용한것으

로 파손흔이 남아 있고 다른 석기 1점은 파손품으로 전면을갈아 제작한것으로 타격점이

남아 있는 것이다. 무문토기는 저부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경사면과 조상 수법이 대체적

으로 보아 진주 남강유적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나 공열토기와 특징이 유사하므로 청동

기시대중기로보아도큰 무리는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한국내 환호유적조사예

우리나라에서의 조사 예는(남한만 국한) 이웃 중국과일본에 비하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발굴이 시작된

시기가 이제 1 0년을 겨우 넘고 있기 때문이다.1 2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검단리유

적이 발견된 이후 울산 방기리유적, 창원 남산유적, 부여 송국리유적, 창원 상남동유적,

진주 옥방유적 등 그 발견 예는 점차 증가 추세에있으며이번에새로 발견된 김해 대성동

유적의경우도이러한예상을가능케하는 근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환호유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같다. 

(1) 蔚山 芳基里遺蹟13)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 선상지의 발달

● 환호 : 길이 110m, 폭 1 2 0∼350cm, 깊이 40cm, 단면‘U’자상(직선형)

● 출토유물 : 무문토기 편(저부, 동체, 구연부), 경질 토기편, 숫돌, 몸돌

11) 裵基同외, 『富川古康洞先史遺蹟第 3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叢書第 1 3輯, 富川市·漢陽大學

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1999.

12) 한국고고학회에서고대취락을주제로 학술대회를개최한 것은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것으로 볼 수있다. 韓國考古學會, 『마

을의考古學』第 1 8會韓國考古學大會發表要旨, 1994.

13) 金亨坤·兪炳一, 「蔚山芳基里靑銅器時代聚落址」, 『嶺南考古學報』1 9 .



● 기타 : 환호 내부의 5 0여기 주거지중 3기의 주거지가 중앙에 위치

(2) 蔚山 檢丹里마을遺蹟1 4 ) (圖面 3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와 농경지가 발달

● 환호 : 길이 298m, 장경 118m, 단경 70m, 폭 2m, 깊이 2 0∼110cm,  단면‘U’자상

또는‘V’자상(원형)

● 출토유물 : 무문토기 편(저부, 동체, 구연부, 파수),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 기타 : 환호 내부에 7기, 외부에는 1 7기의 주거지가 분포

(3) 山淸 沙月遺蹟1 5 ) (圖面 4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와 농경지가 발달

● 환호 : 길이 99.6m, 폭 1 8 0∼300cm, 깊이 120cm, 단면‘V’자상(곡선형)

● 출토유물 : 파수부토기, 호형토기, 단도마연토기, 무문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석도

● 기타 : 환호 내부에 대형의 방형주거지가 위치

(4) 昌原 南山遺蹟1 6 ) (圖面 5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마산만이 위치

● 환호 : 6조의 환호 중 1조는 원삼국시대에 해당 길이 200m, 단경 44m, 장경 78m, 폭

1 0 m∼3.6m, 깊이 4 . 2∼1.8m, 단면‘V’자상(원형)

● 출토유물 : 무문토기, 단도마연토기, 방추차, 어망추, 석부, 석창, 반월형석도

● 기타 :  환호 내부의 중앙은 공지로 남아 있고, 내부의 주거지에 비하여 상당량의 유

물이 출토됨

(5) 大邱 八達洞遺蹟1 7 )

● 입지 : 구릉성 지형, 남북으로 넓은 평야

● 환호 : 길이 140m, (곡선형)

● 기타 : 구릉의 정상부에 대형의 주거지 1기와 소형의 주거지 2기를 배치하고 환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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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硏究叢書第 1 7輯, 1995. 

15) 李相律외, 『山淸沙月里環濠遺蹟』, 釜慶大學校博物館硏究叢書第4輯, 1998.

16) 李盛周, 「韓國의環濠聚落」, 『環濠聚落과農耕社會의形成』,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1998. 

17) 柳炳錄, 「大邱八達洞靑銅器時代住居遺蹟에對하여」, 『第8會嶺南文化財硏究院調査硏究發表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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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4> 蔚山 檢丹里 마을遺蹟(위 : 環濠使用時期, 아래 : 環濠廢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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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5> 昌原 南山遺蹟 靑銅器時代 環濠 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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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40m 지점에 설치. 환호 외부에4기의 주거지가 확인됨

(6) 昌原 德川里遺蹟18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의 발달

● 환호 : 길이 150m, 폭 3m, 깊이 1 0 0∼150cm, 단면‘V’자상(직선상) 

● 기타 : 300m 지점에 대형 지석묘가 위치함

(7) 夫餘 松菊里遺蹟1 9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의 발달

● 환호 : 길이 110m, 폭 2 7 0∼380cm, 깊이 9 0∼110cm, 단면‘U’자상

● 기타 : 목책열을 파괴하면서 설치됨

(8) 昌原 上南洞遺蹟2 0 ) (도면 6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의 발달

● 환호 : 길이(확인구간) 40m, 폭 2 2 0∼240cm, 130∼150cm, 깊이 60cm, 단면‘V’

자상

● 출토유물 : 무문토기 편(저부, 동체,  구연부), 마제석촉, 반월형석도, 어망추

● 기타 : 2중 환호, 제사유구 및 주변에 지석묘가 위치

(9) 晉州 玉房遺蹟2 1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의 발달

● 환호 : 옥방 1지구 : 길이 2 0 0이상, 폭 6 0∼280cm, 깊이 4 0∼160cm, 단면‘U’자,

‘Y’자, ‘W’자상(원형) 

18) 李相吉, 「昌原德川里發掘調査」, 『第1會合同考古學會發表資料』,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1994.

19) 金吉植, 『松菊里Ⅴ』木柵(1), 國立公州博物館, 1993.

20)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昌原市, 『昌原上南先史遺蹟』, 2001.

21) 國立晉州博物館·慶尙南道, 『晉州大坪里 玉房1地區遺蹟Ⅰ·Ⅱ』遺蹟發掘調査報告書第 1 4冊, 國立晉州博物館, 2001. 

鄭義道外, 『晉州玉房7地區 先史遺蹟』, 學術調査硏究叢書第 1 3輯, 慶南文化財硏究院, 2002. 

崔鐘圭, 「玉房環濠」, 『靑銅器時代의大坪·大坪人』, 國立晉州博物館, 2002.

李秀鴻, 「晉州大坪玉房1地區遺蹟」, 『南江先史文化세미나요지』, 1999. 

鄭義道「晉州 大坪里玉房7地區先史遺蹟」, 『南江先史文化세미나요지』, 1999.

鄭義道, 「南江流域의 環濠遺蹟」, 『晉州南江遺蹟과 古代日本』國際學術會議-古代 韓日文化交流의 諸樣相-, 慶尙南道·仁濟

大學校伽倻文化硏究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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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6> 昌原 上南先史遺蹟 環濠遺構 平面圖 및 土層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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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방 4지구: 길이 129m,  폭 280cm, 깊이 9 0∼3 2 0 c m (곡선형). 단면‘V’자,

‘ ’자상(곡선형)  

옥방 7지구: 길이 75m, 폭 1 7 0∼200cm, 깊이 1 7 0 c m (원형)

● 출토유물 : 무문토기 편(저부, 동체, 구연부), 숫돌, 석제품

● 기타 : 2중환호. 일부 구간에는 목책열이 함께 나타나고 환호의 주변에는 구상유구와

주혈이 나타남

(10) 합천 영창리유적2 2 ) (도면 7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의 발달

● 환호 : B환호 : 19.82m, 1.6m, 0.8m  

C환호: 29.7m, 1.65m, 0.93m 

D환호 : 23.08m,  1.85m, 0.5m 

E환호: 34.8m,  3m, 1.25m, 길이 110m, 폭 1 2 0∼350cm, 깊이 40cm, 단면

‘U’자, ‘L’자상(직선형)

● 출토유물 :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우각형파수호, 석제품, 세형동검, 동촉

● 기타 : 4조의 환호이며 환호와인접하여 구상유구가 배치됨

(11) 仁川 文鶴洞遺蹟2 3 )

● 입지 : 구릉성 지형, 주변에는 하천과선상지의 발달

● 환호 : 길이 56m, 폭 3 0 0∼500cm, 깊이 6 0∼90cm, 단면‘U’자, ‘V’자상(직선형)

● 출토유물 : 무문토기 편(저부, 동체, 구연부), 석촉, 석부, 반월형석도, 갈판

● 기타 : 배수시설( ? )

(12) 부천 고강동선사유적2 4 )

● 입지 : 구릉의 정상부

● 환구 : 적석시설을 감싸며 설치됨. 직경 30m, 폭 3∼4m, 깊이 8 0 c m∼100cm, 단면

22) 金鉉植, 「陜川盈倉里遺蹟槪報」, 『考古學으로본弁·辰韓과倭』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第4會合同考古學大會, 2000.

23) 서영대·윤용구 외, 『仁川文鶴洞 先史遺蹟』-인천문학경기장 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하대학

교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24) 裵基同 外, 『富川古康洞先史遺蹟 第3次發掘調査報告書』漢陽大學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叢書 第 1 3輯, 富川市·漢陽大學

校博物館·文化人類學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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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원형)

● 출토유물 : 제기형토기, 무문토기, 점토대토기 구연부편, 공열토기 구연부편, 구순각

목 토기 구연부 편, 마제석검 편, 반월형석도편, 마제석촉편, 환상석부 편,

토제 방추차

● 기타 : 제사유적

이상과 같은 환호유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유적의 입지로서 창원 남산유적만 바

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부여 송국리유적을 비롯하여 모

두 구릉의 정상부 또는 사면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대한 조망이 뛰어난 지역이다. 그리고

구릉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저지대에는 평야가 펼쳐지며 강이 흐르는 무문토기시대 취락

유적 입지의 대표적인 경향을 보이는 자연하천-자연제방-배후습지-저지성대지로 이

루어진 구릉성 취락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입지 조건은 김해 대성동유적도 예외는 아니

다. 즉 유적의 입지로 보면 이들 유적은대부분농경을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

는 것으로판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호는 울산 검단리유적이나 창원 남산유적의 경우처럼 취락의 전부를 감싸는

예가 있는가 하면 산청 사월리유적이나 방기리유적, 창원 상남동유적, 진주 옥방유적 등

과 마찬가지로 일부에만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환호의기능이방어용이라면 과

연 한 구간에만 설치한 환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울산 검단리유적의 경우 환호는 총연장 298m, 장경 118m, 단경 70m, 내부면적은

5 , 9 7 4㎡에 이른다. 환호의 내부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층위상으로는

중간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환호가 굴착되고 난 다음 그대로 전면에 노출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어서 유물의 투척 또는 폐기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검단리유적의 경우 환호가방어용이라면 환호가설치될검단리2

기에 환호 외부에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圖面 3). 

일반적으로는 환호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가 환호 외부에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보다는 비교적 대형이며 그 위치도 환호 내부에서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환호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창원 남산유적이나 진주 옥방유적, 창원 상남동

선사유적, 그리고 김해 대성동유적의 경우 등 대부분의 유적에서 고의로 폐기된 것처럼

출토되는 것은 환호의 성격을규명할수 있는 중요한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호를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나 인력에 비하여 울산 검단리의 경우

처럼 사용기간이 짧고 방어용으로는 목책 시설보다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

고 합천 영창리유적의 경우처럼 이중 삼중의 환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어의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은 환호의 기능을 고찰하는데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2 5 )(圖面 7).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환호유적에서는 합천

영창리유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동기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환호유적 내에는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차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호유적의 경우 우선 산청 사월리 환호유적이나(圖面 4) 울산 방기리유적의

경우처럼 유적의일부에만 환호를설치하는 것을 제 1기, 그리고 울산 검단리유적의 경우

나 창원 남산유적의 경우처럼 유적을완전히 감싸는것을 제 2기, 그리고 합천 영창리의

경우와 같이 원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면서 다중의 환호로 발전하는 것을 제 3기로 나누

어 볼 수 있겠지만 예로 든 유적 가운데는 아직 보고서 미간인 것도 적지 않은 실정에서

단언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가능성 위에서 환호유적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2 6 ) 한편 유적의 입지도 환호유적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차후에 논하기로 한다.      

Ⅳ. 김해대성동 환호유적에대한문제점

김해 대성동 환호유적은 김해 지역에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었던 청동기시대의 환호가

발견되었다. 우선 이 유적은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진주 남강 옥방유적의 연대와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청동기시대 중기의 유적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환호가 직선상이라는 점, 석착과 무문토기 또한 비교적 고식이라는 점에서 앞선

시기구분에 따르면제 1기 말 또는 제 2기 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환호의 기능에 대하여는 크게 방어용과 의례공간이라는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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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락내부의완만한 곳에조성된 수혈에서세형동검과동촉이발견된 합천영창리 유적의 발굴개보를 작성한보고자는 영창리

유적은 논리적으로설명할수없는입지상의특이함이느껴지는 곳으로‘특수기능의집락’으로보고싶다고하였다. 이러한의

견은 아마도 영창리유적에 설치된 환호의 성격이 결코 방어용이아니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金鉉植, 「陜川盈倉里遺蹟槪

報」, 『考古學으로본弁·辰韓과倭』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第4會合同考古學大會, 2000.)  

26) 이것은 또한출토유물상으로도 검증이 되어야하는 것으로이것은각 유적에대한 보고서가 완간된 뒤로 미룰 수 밖에는없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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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용이라는 것은 일단 환호 자체가 구를 파서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 의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호자체가 설치면적이나 설치 공간으로

보아 방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환호의 내부에서 출토되는 고의적으로 폐기된 듯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고 경계를구분 짓는 듯한 형상을보이기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지

금까지 조사된 환호유적 전체를 하나의 경향으로 단정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방어용 환호와 제사공간을 나누는 기능으로서의 환호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

을까 싶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지봉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이는 것처럼 가

야시조의 탄강설화의 무대가 된 것은 구지봉이 이미 신성한 공간으로서 당시 김해지역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던 결과이며 이것은 청동기시대에 구지봉을 중심으로 환호가 설치

되었던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보인다.2 7 )

또한 환호유구에 대한 연구가아직은조사 예도 미미하므로 시작 단계에불과하여 해결

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환호유구의 조사 결과 환호 굴착을위하여막대한

인원과 시간을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용 시기가 짧다는 것,  그리고 환호 내

부와 외부에 주거지가 발견될경우 큰 차이점은 없다는 것, 이중 삼중의환호가발견되지

만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점 등은 차후 풀어야 할 과제로남아 있다. 또한 환호가

설치된 유적의 입지가 방기리나 창원 남산의 경우처럼 평지나 충적대지를 낀 구릉성 산

지의 정상부이거나 진주 옥방유적의 경우처럼 평지에 설치되는데 이런 입지 유형으로 환

호유적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며 환호의 단면상에 나타나는 차이

로 환호 자체의형식 구분이 가능한지도 단언할 입장은 아니다. 또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환호유적의 분포가 영남지방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과 일본과 관련된 기원과 전파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차후 자료의 축적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김해 대성동환호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면

a. 우선 환호Ⅰ의 입지가 북쪽에 위치한 봉우리를 돌아가면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환호유적의 입지가 구릉이거나 평지였는데 김해 대성동 환호유

적의 경우는구릉의말단부로 앞선 두 입지의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2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창원 상남 선사유적은 청동기시대의 제사장으로 추정되는유구와 2중의 환호가 발견된 곳

이다. 보고자는 자연구를이용한 수변의례를 치른 제사유구 내부에서 무문토기와 반월형석도편, 토제어망추 등이 발견되었으

며, 2중의 환호는매장유구와제사유구를 반월형으로 감싸는형태를 하고 있으며평지성 유형이며 방어적기능은약하고 오히

려 경계와 의례적 기능을 의미하는 구조물로보고있다(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昌原市, 『昌原上南先史遺蹟』學術調査報告 第

1 2輯,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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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환호가 제사 유구로판단되는 구상유구 또는 일부 소형 수혈과동반되고 있으며

c. 환호의 내부에서 토기편이 바닥 면에 깔려서 출토되며 일부 석제품은 고의로 파손시

킨 흔적이 관찰된다는 점

d. 환호가 설치될 당시에는 환호가 돌아가고 있는 봉우리에 올라가면 바다를 한눈에 조

망할 수 있다는점

e. 노출된 환호의 길이가 9m 정도에 불과하고 동쪽 끝은 잘려나간 상태지만 환호Ⅰ의

남쪽에 설치된 환호Ⅱ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과 남강 옥방7지구에서 환호가

강쪽을 감싸면서 설치된 현상을 참고하면 오히려 바깥쪽으로 방향을 틀게될 가능성도 없

지 않다.

f. 일본의 경우에는 환호유적 내에 경작지가 함께 조성되는 예가 드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진주 남강유적에서 대규모의 경작지가 발견되고 있고 김해 대성동유적의 경우도 물

론 층위 상으로는 경작유구가 앞서고 환호의 설치가 뒤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족적

이 남아 있는 소규모의 경작지가 확인되었다.  

g. 김해 대성동유적에서도 청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다른 유적의 경우처럼 청

동기유물이 사용되지 않았을가능성이 높다고판단된다.

h. 구지봉이 가야 시조의 탄강설화의 무대가 된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환호가설치되어 의례공간으로 되었던결과로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김해 대성동 환호는 구상유구와 같이 제사공간을 구획하는

시설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단지 환호의 설치 방향이 바다쪽이고 주거지가

구릉쪽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면 방어용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다시피 대성동 구지봉 일대는 환호를 설치한 청동기시대 이래의 제

사공간이었으며 그러한 결과 가야 건국설화의 주무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것으로보인다.2 8 )

2 8 ) 三國遺事駕洛國記(文廟朝大康年間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今略而載之) 開闢之後此地未有邦國之號亦無君臣之稱 越有我刀干

汝刀干 彼刀干 五刀干留天干神天干 五天干 神鬼干等九干者 是酋長 領總百姓 凡一百戶七萬五千人多以自都山野 鑿井而飮 耕

田而食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 洛之日� �所居北龜旨(是峯巒之稱 若十朋伏之狀 故云也)有殊常聲氣 呼喚衆庶二

三百人集會於此有如人音隱其形而發其音曰此有人否九干等云吾徒在又曰吾所在爲何對云龜旨也 又曰皇天所以命我者御

是處 惟新家邦爲君后 爲玆故降矣 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首其現也若不現也燔灼而喫也 以之蹈舞則是迎大王 歡

喜踊躍之也 九干等如其言 咸炘而歌舞 未幾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裏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 圓

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尋還 裏著抱特而 歸我刀家 置榻上 其衆各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爲童

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盖恭敬止日月而大踰十餘晨昏 身長九尺 則殷之天乙 顔如龍焉則漢之高祖 眉之八彩則有唐之

高眼之重瞳則有虞之舞其於月望日卽位也始現故諱首露 或云首陵(首陵是崩後謚也) 國稱大駕洛又稱伽耶國卽六伽耶之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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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호유적이 한 집단의 의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계를 구획하

기 위한 시설이었다면 지나친 억측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제사 공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 예가 부천 고강동선사유적의 적석환구이며 이러한 전통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

條「信鬼神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 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類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에 나타

난『蘇塗』에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 ABSTRACT

A study on enclosure in Daesoeng-dong Site, Kimhae

Jung, Eui-Do
dep.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Dong-A Univ.

There is no definite theory, which archeologists have believed to be built either

for the protection or ceremonial purpose, of enclosure historical site exhibited from

Bronze Age to Samhan era in Korea. The main conditions  of choosing right enclo-

sure were natural levee-backswamp-plateau, which  all found  in village   on a hill.

For this  reasons Kimhae Daesoeng-dong enclosure discovered in 2001 is not  an

exception, and therefore this enclosure has been believed to be a beginning point of

the farming society.  In Korea there have been  2 types of  enclosure. One is that

enclosure entirely surrounds whole historic site itself and the other is that enclo-

sure partially does. Although Kimhae Daesoeng-dong historic site  has been dis-

covered  only part of  it, it’s not  believed to have the first type-which surrounds

the whole enclosure historic site

In this research, 3 developing steps of enclosure historic site were defined.

Enclosure surrounds only a part of the historic site is 1st step. Enclosure surrounds

all around the site is 2nd  step. The site discovered with big  round clay pottery

and developed  into multiple enclosure is 3rd step. Since some researches  have not

been accomplished, the hypothesis above was suggested to  have a better under-

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enclosure historic site. 

The purpose of enclosure has  been separately explained for the protection or for

the ceremony.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excavation sites could be applied to only

one of two purposes. But it is possible that both purposes of enclosure such as

protection and as division from ceremonial  area could  be applied  together. Kimhae

Daesoeng-dong enclosure was shown for the purpose of division from ceremo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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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But we can not ignore that since  Kimhae Daesoeng-dong  enclosure exposed

to  the Sea  and dwelling area was not shown from village hill, it would be probably

for the protection. However enclosure of Gujibong village area  in Daesoeng-dong

had used  for ceremonial purpose since the Bronze Age, even this enclosure would

be  possible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being a center of legend of Gaya founda-

tion. Many unsolved questions are still lying ahead. The enclosure was used for a

short  time, even if dwelling  area was found in and out of enclosure,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although duplicate and triplicate enclosure were

found, we could  not sure which  were before and  after. Also we could not confirm

the type of enclosure with location condition which was the flat land or the top of

hill on floodplain.  We should not divide the types of enclosure historic site due to

differences from cross section of stratum. And I expect that we will have much data

such as distribution of enclosure historic site in Yeongnam area where is concerned

with origin and diffusion of 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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